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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美 뉴욕서 韓 음식점 운영 '자수성가'  

요식업 사업가 강대희 대표...LA 등 프랜차이즈 시장 확대 등 도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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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희 대표가 미국 뉴저지 소재 자신의 음식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어린 시절 갖은 역경을 이겨낸 열정과 자신감에 찬 도전정신으로 영화배우에서 요식업 사업가로 

변신, 미국의 최대 도시에서 아메리카 드림을 일궈내다.’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서 한국 음식점과 프랜차이즈점 등을 경영하는 강대희 대표(66). 서귀포시 

표선면 출신인 그는 1975년 영화 오디션을 보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간 후 뉴욕에 정

착해 전문 음식점 사업을 확장하면서 성공 시대를 열고 있는 글로벌 제주인이다.  

 

미지의 땅에서 자수성가한 그의 인생 스토리는 한 편의 영화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굴곡지다.  



 

 

일찍이 초등학교 시절 부모를 여읜 그는 태권도를 통해 외로움을 달랬고 마음도 굳게 잡았다. 하

지만 학교 회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 형편은 끈질기게 그를 따라다녔고 생계를 위해 

학창 시절에도 도로 공사판과 버스 차장 등을 가리지 않고 뛰어 다녀야만 했다.  

 

자포자기하지 않고 고난의 연속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그는 군대를 전역한 25살때 국내 한 영화사의 배우 오디션에 발탁돼 

액션 영화배우로서 열정을 불태웠다.  

 

이듬해 신인 영화배우인 그에게 미국 영화제작사 워너브러더스의 초청장이 전달됐다. ‘이소룡 일

대기’ 영화의 주인공 후보로 오디션을 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인생 최고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영화 출연의 꿈은 없던 일로 됐고, 그는 미국에 정착해 새로운 터

전을 일구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자금과 인맥 등 아무 것도 없이 몸으로 부딪혀야 했던 그는 미국에서의 터전을 잡기 위

해 야채가게와 슈퍼 종업원 등을 가리지 않고 하루 16시간씩 닥치고 일했다. 이 같은 억척함에 

힘입어 태권도 도장을 마련해 운영하던 그는 결혼 후 아내의 권유로 요식업으로 업종을 바꾸면서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한식 음식점인 ‘한성식당’을 시작으로 한국 전문 음식점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그는 현재 뉴욕 

맨해튼과 퀸즈 플러싱 다운타운,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와 베이사이드 등에서 10여 개의 한국 프

랜차이즈 음식점을 직영하면서 웬만한 중소기업을 능가하는 경영 실적을 올리고 있다.  

 

어느덧 25년간 요식업에 몸을 담아오면서 탄탄한 사업가로 인정받고 있는 그는 이제 LA 등으로 

프랜차이즈 시장을 넓히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강 대표는 “고향 제주에서 욕을 먹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왔다”며 “앞으

로 고향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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